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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이원영,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시민눈높이간담회열어
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,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등 참여 

양이, “일본정부 방류결정 일방적…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 역할 할 것”
  

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(비례대표 ‧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)이 ‘후
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, 시민 눈높이로 묻고 답하다’를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
를 열었다.  

 간담회에는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,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참여했
다. 주요 내용은 ▲후쿠시마 오염수 추정량 ▲오염수 포함 핵종의 위험성 ▲다핵종제
거설비(ALPS) 정화성능 문제 ▲오염수 처리방안 ▲국제 해양법 위반 ▲주변국 및 세
계각국 입장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주제를 질의, 응답식으로 풀었다.

 최경숙 활동가는 “후쿠시마 사고 10년간 일본 정부가 은폐와 거짓을 계속할 수 있었
던 이유는 시민 관심이 적었기 때문”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. 장마리 캠페이
너는 “오염수 방출을 중단하는 일은 개별 국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
며, 미래세대를 위한 일임을 유념해야 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오염수 방류가 일어나지 않
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 

 양이원영 의원은 “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내린 
결정으로 환경적, 절차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”며 “정부 관계부처에도 해양법 위반, 
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등 시민 눈높이에서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갈 
것”이라고 의지를 밝혔다. 

 22일 유튜브에 공개된 해당 간담회는 양이원영TV를 통해 전체 영상을 확인할 수 있
다. (링크 https://youtu.be/l32iHbFi7N0) 끝.

https://youtu.be/l32iHbFi7N0

